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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로 ‘초(秒) 단위 복구시대’ 연다
- 유선망 장애 시 ‘프라이빗-5G’ 기반 무선망으로 자동 전환되는 혁신적 솔루션 선보여
- 양양 양수발전소에서 실증 성공∙∙∙ 다른 수력, 원자력 발전소에 확대 적용 예정
- “5G 통해 안정적인 전기 생산∙공급에 기여∙∙∙ESG경영의 좋은 사례 될 것으로 기대”
	※ 엠바고: 배포 즉시 사용 가능



[2021. 9. 13]

SK텔레콤(대표이사 박정호, www.sktelecom.com)과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www.khnp.co.kr, 이하 한수원)은 국내 발전소 유선통신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초(秒)’ 단위 대응을 위해 ‘프라이빗(Private)-5G 기반 비상통신 솔루션’ 도입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솔루션은 현장과 발전소 통제실을 잇는 유선통신장비에 장애가 생길 경우, 자동으로 ‘프라이빗-5G’ 기반 무선통신으로 비상 전환해 몇 초 내로 장애를 해소하고 발전소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유선통신 관련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관리자가 장애 현장으로 출동해 수리 및 복구를 진행해야 해 정상화까지 짧게는 수 시간에서 길게는 몇 일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SKT와 한수원은 ‘프라이빗-5G 기반 비상통신 솔루션’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최근 양양 양수발전소에서 상부 댐과 하부 통제실을 무선통신으로 잇는 현장 실증을 성공리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실증에 참석한 SKT 신용식 IoT CO장과 한수원 전혜수 디지털혁신추진단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은 이번 솔루션 도입으로 국내 발전소 ICT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보탬이 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안정적인 전기 이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양사는 ‘프라이빗-5G 기반 비상통신 솔루션’의 상품화와 국내 수력양수 및 원자력 발전소들에 이를 적용하는 사업 확대 추진에도 계속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SKT와 한수원은 지난 2019년 스마트플랜트 구축을 위한 상호양해각서를 체결한이후 양사의 보유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해 SKT의 ‘프라이빗-5G’ 상용화 이후 높은 보안성을 갖춘 무선망을 활용해 발전소 현장에서 실시간 모바일 상황공유시스템, 산업용 드론을 활용한 수력 지형 통합관리시스템 등 모바일 기반의 수행 가능 업무를 개발해 왔으며, 동시에 현장에서의 사용성 확대를 위해 무선망 확장에도 힘쓰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전혜수 디지털혁신추진단장은 “2019년 이후 SKT와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의 Digital Transformation추진에 많은 성과를 달성하였고, 향후에도 SKT와 전략적 협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KT신용식 IoT Co장은 “이번 한국수력원자력과의 협력으로 5G를 통해 안정적인 전기의 생산과 공급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ESG경영의 모범사례가 될 새로운 솔루션을 선보일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한수원과 ‘프라이빗-5G 기반 비상통신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상품화하고, 혁신적인 솔루션들을 계속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 사진설명
사진 1, 2: SK텔레콤과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사진 왼쪽부터 서성용 SKT 매니저, 정창권 SKT Infra Biz. 본부장, 신용식 SKT IoT CO장, 전혜수 한수원 디지털혁신추진단 단장, 배봉원 한수원 양양 양수발전소 소장, 김성술 한수원 정보통신실 실장, 채종일 한수원 정보통신실 부장)이 양양 양수발전소에서 발전소 유선통신 장애 발생 시 초 단위로 대응하기 위한 ‘프라이빗(Private)-5G 기반 비상통신 솔루션’ 실증 후 상용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업을 다짐했다.

사진 3: SK텔레콤과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이 국내 발전소 유선통신 장애 발생 시 초 단위로 대응하기 위한 ‘프라이빗(Private)-5G 기반 비상통신 솔루션’ 도입을 위한 실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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